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낙성대역을 종종 지나가게 됩니다.
낙성대역에서 내려 2번출구로 나와 10분정도 걸어가다 보면 공원에 서 있는 말을 탄 동상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고려의 명장 강감찬장군의 생가 터, 낙성대입니다.
[image: ]강감찬 장군은 원래 무인은 아니었습니다. 
983년(성종2),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서 예부시랑이 되었는데, 이 예부시장은 나라의 토지제도, 학교, 빈객 접대등을 하던 부서의 차관이었습니다.
1018년년, 소배압을 필두로 한 거란이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얻은 강동6주의 반환과 국왕의 친조요구에 응하지 않자 거란이 10만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시작하자 20만 8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곳곳에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강감찬의 영정

특히 강감찬장군의 지략이 크게 발휘된 흥화진 전투에서는 1만 2천여 명의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병이 이르자 막았던 물을 일시에 내려 보내는 전술로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뒤 후퇴하던 거란군을 협공으로 크게 무찔러 패퇴하게 한 전투가 귀주대첩입니다.
세차례에 걸친 침략에 실패한 거란은 이후 강동 6주반환과 국왕찬조를 다시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시 발해를 멸망시키고 크게 성장하고 있던 거란의 연이은 침략을 막기위해
거란의 10만의 두배가 넘는 20만여명을 데리고 막았다는 것은 고려의 총력을 기울인 방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소배압이 3차 칩입을 했을 때가 12월이었는데, 농한기였기에 대군을 몰고 원정을 나온 거란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된 점도 있을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술적으로 뛰어나긴 했지만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을지문덕에 비해 그 능력은 손색이 있고 약간의 과대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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